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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지역 여대생의 월경전증후군 대처, 

음식갈망이 월경전증후군에 미치는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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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Purpose: This study was performed to measure the influence of premenstrual syndrome coping strategies and 
food cravings on premenstrual syndrome symptoms among female college students. Methods: A cross-sectional 
survey was done with the participation of 509 female college students in D city. Data were analyzed using a t-test, 
ANOVA, Scheffé test, Pearson’s correlation coefficients, and Hierarchical multiple regression. Results: The 
average scores for PMS coping mechanisms, food cravings, and premenstrual syndrome symptoms were 1.58, 
2.32, and 2.82, respectively. There were significant differences in PMS symptoms according to food, menarcheal 
age, menstrual amount, menstrual pain and whether their mother or sister has dysmenorrhea. The factors 
influencing premenstrual syndrome symptoms of female college students were identified as avoidance (β=-.16, 
p<.001), menstrual cycle specific (β=-.11, p=.013), and cognitive restraint on eating (β=.13, p=.026). This factor 
explained 35% of female college students' premenstrual syndrome symptoms. Conclusion: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take appropriate stress coping measures for the subjec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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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월경은 가임기 여성에게 정상적인 현상임에도 불구하고, 많

은 여성들은 월경이 시작되기 약 2주 전부터 일상생활에 지장

을 줄 정도의 신체 ․ 정서 ․ 행동적 변화를 다양하게 경험하게 되

는데, 이를 월경전증후군이라 한다[1]. 월경전증후군은 월경

이 시작하고 끝나는 모든 연령에서나 나타날 수 있으며, 월경

주기마다 반복적으로 발생하기 때문에 장기적이며 만성적 문

제이다. 월경전증후군은 유방압통, 복부팽만감, 두통, 사지부

종 등과 같은 신체증상이 발생할 수 있으며, 피로, 수면장애, 식

탐, 흥미저하, 사회적 위축 등과 같은 행동증상 뿐만 아니라, 짜

증, 화, 우울감, 불안, 감정의 조절 어려움과 같은 정서증상 등 

150~200여 가지가 넘는 복합적인 증상들이 나타나고 있다

[1-3]. 이러한 증상으로 인하여 많은 여성들이 대인관계 및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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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생활에 영향을 받고 있다[2,3]. 월경전증후군의 원인은 생물

학적 및 신경내분비계의 문제뿐만 아니라, 사회 ․ 심리적, 문화

적 등의 다양한 요인들이 월경전증후군을 유발하는 것으로 보

고되고 있다[3-5]. 

월경전증후군은 다른 연령층에 비하여 20대에서 월경전증

후군에 대한 증상호소가 가장 많았다[3,5]. 20대의 대다수를 

포함하고 있는 여대생은 자신의 건강관리에 대하여 책임감을 

가지게 되는 시기로 성인초기의 잘못된 건강관리나 습관은 건

강을 해치기 쉬우며[4], 만성적인 건강문제까지 이어질 수 있

다. 더욱이 극심한 월경전증후군은 여대생의 학업과 사회활동 

등 일상생활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5]. 이러한 신체적, 심리적, 

사회적 문제를 야기하는 월경전증후군의 원인이 명확하게 밝

혀지지 않고 있어 월경전증후군을 가장 많이 경험하고 있는 여

대생의 월경전증후군의 영향요인에 대한 다각적인 연구는 매

우 중요하다. 월경전증후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심

리적 요인들이 포함된 영향요인들을 확인하고, 적절한 중재방

법을 통하여 건강관리를 해야 하지만, 대부분의 여성들은 월

경전증후군에 대한 적극적인 관리를 하지 못하고[1], 단순히 

월경전증후군에 대하여 참거나 약물만 복용하는 등의 일반적

인 관리만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처는 어떠한 일을 대응하는 조치로 스트레스로부터 받은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개인이 행하는 노력, 개인이 스트레

스원의 요구에 반응하기 위해 취해진 전략이다[6,7]. 월경전증

후군 대처는 월경주기에 따라 나타나는 신체적, 정신적, 정서

적 변화에 따른 불편감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월경 전 개인이 

행하는 사고 및 행위를 의미한다[8]. 기존의 연구에 따르면, 대

상자에 따라 월경에 의해 유발되는 대처방법이나 유형이 다양

하며, 이에 따른 월경전증후군 증상도 다르게 나타나는 것으

로 보고되고 있다[8-10]. 월경전증후군에 대하여 적극적이며, 

적절한 대처가 이루어질 때 월경에 따른 증상이 경감되나, 적

절하지 못한 월경전증후군 대처는 월경전증후군을 더욱 가중

시키게 된다[10].

월경전증후군과 관련된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인구사회학

적 특성, 월경 관련특성, 생활습관요인, 스트레스, 영양불균형 

등 다양한 요인과 관련이 있다[3,11]. 대부분의 사람들이 스트

레스를 경험할 때 스트레스를 낮추려고 폭식의 양상이 나타나

기도 하며, 스트레스에 대처하는 생리기전으로 스트레스가 식

욕을 증진시킨다[12]. 뿐만 아니라 월경전증후군 중 행동적 증

상으로도 식욕 증가가 나타나고 특히 달거나 짠 음식을 선호하

며[13], 월경전증후군 정도에 따라 식습관의 변화가 나타난다

[14,15]. 이러한 음식갈망은 저항하기 어려운 특정 음식을 먹

고자 하는 강렬한 욕구로, 생리적이고 심리적인 방식으로 유

발되고 표현될 수 있는 복합적으로 다차원적인 현상이다[16]. 

월경전증후군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식이를 우선적

으로 변화시켜야 하고, 다양한 영양소의 섭취가 월경전증후

군 증상완화에 도움이 된다고 보고되고 있다[15]. 이와 같이 

식이섭취에 대한 변화파악은 월경전증후군 관리방안에 의미

가 있다. 

가임기 여성들은 월경전증후군으로 신체적 ․ 정신적 건강문

제를 경험하게 되며, 이로 인한 사회 경제적 손실을 초래할 수 

있어 월경전증후군을 완화시키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월경전증후

군의 유병률이 가장 높은 성인초기 20대인 여대생을 대상으로 

월경전증후군의 완화를 위한 방안으로 월경전증후군 대처, 음

식갈망 등의 심리적 요인과의 관련성을 알아보고 분석하여 이

들 변수를 관리하는 방안을 다각적으로 제공하고 여대생의 건

강관리를 위한 기초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2. 연구목적

본 연구는 일 지역 여대생을 대상으로 월경전증후군 대처, 

음식갈망과 월경전증후군과의 관계 및 영향력을 확인하고자 

하는 것으로, 구체적인 목적은 다음과 같다.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을 기술한다. 

 연구대상자의 월경전증후군 대처, 음식갈망, 월경전증후

군 정도를 기술한다. 

 연구대상자의 월경전증후군 대처, 음식갈망, 월경전증후

군의 관계를 기술한다. 

 연구대상자의 월경전증후군에 영향을 주는 변수를 파악

한다. 

연구방법

1. 연구설계

본 연구는 여대생의 월경전증후군 대처, 음식갈망이 월경전

증후군에 영향을 주는 변수를 파악하는 횡단적 서술연구이다. 

2. 연구대상 

본 연구는 D시에 소재한 대학교에 재학 중인 여학생을 대상

으로 시행되었다. 본 연구의 표본 크기는 월경전증후군에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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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일개 연구[4]에서 효과크기가 .15임에 근거하여 중간효과

크기 .15, 유의수준 .05, 검정력 95%, 예측변수는 20개(일반적 

특성 15개와 독립변수 5개)로 하여 G*Power 3.1.9.7 프로그램

을 이용하여 산출하였다. 회귀분석을 위해 최소 표본의 수는 

222명으로 산출되었으나, 여대생을 대상으로 시행한 선행연구

에서 월경전증후군의 기대 유병율이 4.7%로 보고되었고[17], 

설문조사의 탈락률이 5~15%임을 감안하여 총 520명을 대상

으로 하였다. 회수된 설문지 중 불성실하게 응답한 11부를 제

외하고 총 509부(97.9%)를 최종분석에 사용하였다. 

3. 연구도구

1) 월경전증후군 대처

월경전증후군 대처는 월경으로 인해 발생하는 불편감의 요

구를 조절하기 위한 개인의 적응방법을 의미한다[10]. 월경전

증후군 대처는 Billing와 Moos [18]이 개발하고, Chung [19]

이 수정 ․ 보완한 도구를 사용하였다. 본 도구는 총 24문항으로 

월경주기에 따른 대처(8문항), 적극적 행동대처(5문항), 적극

적 인지대처(4문항), 회피적 대처(7문항)의 하위영역으로 구

성되었다. 이 도구는 대처여부에 따라 ‘한다’ 2점, ‘안 한다’ 1점

으로 점수가 높을수록 월경전증후군에 대한 대처기전을 많이 

사용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원도구의 Cronbach’s ⍺는 .78이

었고[18], 본 연구에서는 .79였다.

2) 음식갈망

음식갈망은 정상적 배고픔과는 다른 특정 음식에 대한 식탐

을 말한다[20]. 본 연구에서는 Stunkard와 Messick [16]가 개

발한 섭식행동 사정도구를 Kim과 Kim [20]이 수정 ․ 보완한 

섭식행동사정도구(Eating Behavior Assess Scale)를 사용하

였다. 본 도구는 총 32문항으로 탈억제(14문항), 의식적 식이

제한(10문항), 배고픔(8문항)의 하위영역으로 구성되었다. 이 

도구는 4점 Likert 척도로 점수가 높을수록 음식에 대한 식탐

이 높음을 의미한다. 개발당시 도구의 신뢰도 Cronbach’s ⍺
는 .94였고[16], 본 연구의 신뢰도 Cronbach’s ⍺는 .90이었다.

3) 월경전증후군 

월경전증후군은 월경과 관련된 증상으로 신체적, 정서적, 

또는 행동적 증상의 복합체가 월경의 주기에 따라 반복적, 주

기적으로 나타나는 증상이다[21]. 본 연구에서는 Moos의 Men-

strual Distress Questionnaire [22]를 Chung [19]이 수정 ․ 보
완한 도구를 사용하였다. 본 도구는 총 30문항으로 통증(5문

항), 주의집중저하(3문항), 행동변화(5문항), 자율신경계반응

(9문항), 수분축적(2문항), 부정적 정서(6문항)의 하위영역으

로 구성되었다. 이 도구는 5점 Likert 척도로 점수가 높을수록 

월경전 증상이 심한 것을 의미한다. Chung [19]의 연구에서 

Cronbach’s ⍺는 .92였고, 본 연구의 신뢰도 Cronbach’s ⍺
는 .96이었다.

4. 윤리적 고려

본 연구는 D대학교 기관생명윤리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후

(IRB No.1041490-20190530-HR-029), 연구대상 대학의 학과

장의 동의를 얻어 2019년 9월 1일부터 2019년 12월 31일까지 

자료수집을 실시하였다. 연구에 대한 동의서, 설문지를 배부하

였고, 연구참여과정에서 원하지 않으면 참여를 취소할 수 있고, 

연구참여를 중단하거나 거부하더라도 불이익이 없음에 대하여 

설명하였다. 또한, 작성된 설문지는 정해진 연구목적 이외에는 

다른 목적으로 사용되지 않음과 작성된 설문지는 무기명으로 

처리되어 비 이 보장됨과 3년 동안 잠금장치가 되어있는 보

관 장소에 보관된 후 폐기됨을 설명하였다. 자발적으로 본 연

구에 참여하겠다는 의사를 구두로 밝힌 학생에 한하여 서면동

의서를 받은 뒤, 설문지를 제공하였다. 작성된 설문지는 대상

자가 스스로 봉투에 넣어 봉한 뒤, 수거함에 투입하는 방식으

로 수집하였고, 설문 작성에 대한 소정의 답례품을 제공하였다.

5. 자료분석

수집된 자료는 SPSS/WIN 23.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분석

하였다. 일반적 특성은 실수와 백분율, 평균과 표준편차의 기술

통계를 시행하였다. 일반적 특성에 따른 월경전증후군 대처, 음

식갈망과 월경전증후군의 차이는 t-test와 ANOVA, Scheffé 
test로 분석하였다. 월경전증후군 대처, 음식갈망과 월경전증

후군 간의 상관관계는 Person’s correlation coefficients로 분

석하였다. 대상자의 월경전증후군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

악하기 위하여 위계적 다중회귀분석(Hierarchical multiple re-

gression analysis)을 실시하였다. 

연구결과

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을 살펴보면, 연령분포는 19~20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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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Difference of Variables by General Characteristics (N=509)

Characteristic Categories n (%)
Premenstrual syndrome 

Sheffé
M±SD t or F (p) 

Age (year) ≤18
19~20
≥21

41 (8.1)
285 (56.0)
183 (36.0)

2.65±0.88
2.79±0.80
2.90±0.79

 2.01 (.135)

Body Mass Index Low-weight
Normal
Overweight
Obesity
Altitude obesity

 85 (16.7)
319 (62.7)
 66 (13.0)
35 (6.9)
 4 (0.8)

2.81±0.80
2.79±0.80
3.00±0.79
2.84±0.71
2.80±1.23

 0.98 (.418)

Exercise Regular
Irregular

105 (20.6)
404 (79.4)

2.69±0.79
2.86±0.81

 -1.88 (.061)

Food Regular
Irregular

170 (33.4)
339 (66.6)

2.62±0.76
2.92±0.81

 0.63 (＜.001)

Menarcheal age
(year)

≤11a

12~13ab

≥14b

 85 (16.7)
213 (41.8)
211 (41.5)

3.01±0.81
2.87±0.82
2.70±0.78

 5.20 (.006) b＜ab＜a

Menstrual cycle Regular
Irregular

301 (59.1)
208 (40.9)

2.84±0.79
2.80±0.84

 0.44 (.662)

Menstrual period
(day)

≤4
5~6
≥7

 70 (13.8)
289 (56.8)
150 (29.5)

2.64±0.86
2.83±0.80
2.90±0.79

 2.49 (.084)

Menstrual amounts Smallb

Averageb

Largea

 54 (10.6)
341 (67.0)
114 (22.4)

2.60±0.80
2.77±0.76
3.09±0.87

 9.26 (＜.001) b＜a

Menstrual pain Severea

Slightlyb

Nonec

164 (32.2)
295 (58.0)
50 (9.8)

3.34±0.73
2.65±0.69
2.10±0.73

79.28 (＜.001) c＜b＜a

Mother and sister with or 
without dysmenorrhea

Yesa

Nob

Unknownb

207 (40.7)
175 (34.4)
127 (25.0)

2.97±0.80
2.68±0.78
2.77±0.83

 6.60 (.001) b＜a

56.0%로 가장 많았다. 대상자의 BMI는 62.7%가 정상이었으

며, 79.4%가 운동을 불규칙적으로 시행하였고, 66.6%가 불규

칙적인 식습관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상자의 초경나이는 41.8%가 12~13세, 41.5%는 14세 이

상, 16.7%가 11세 이하 순이었다. 생리주기는 59.1%가 규칙적 

이었으며, 생리기간은 56.8%가 5~6일, 29.5%가 7일 이상, 4일 

이하는 13.8% 순으로 타나났다. 월경량은 67%가 보통이었으

며, 월경 시 통증은 58.0%가 약간 있으며, 어머니나 자매 중 월

경통이 있는 경우가 40.7%로 나타났다(Table 1). 

2. 일반적 특성에 따른 월경전증후군 

일반적 특성에 따른 월경전증후군의 차이는 Table 1과 같다. 

대상자의 월경전증후군은 규칙적인 식사의 유무(t=0.63, p< 

.001)에서 유의미하게 나타났다. 사후 검증결과는 초경나이에 

따라 11세 이하(M=3.01), 12~13세(M=2.87), 14세 이상(M=2.70) 

순으로(F=5.20, p=.006), 월경량에 따라 많음(M=3.09), 보통(M= 

2.77), 적음(M=2.60) 순으로(F=9.26, p<.001), 월경 시 통증에 따

라 심함(M=3.34), 약간(M=2.65), 없음(M=2.10) 순으로(F=79.28, 

p<.001), 어머니나 자매 중 월경통 여부에 따라 있음(M=2.97), 

모름(M=2.77), 없음(M=2.68) 순으로(F=6.60, p=.001) 유의미

한 차이를 보였다. 

3. 대상자의 월경전증후군 대처, 음식갈망과 월경전

증후군 점수

대상자의 월경전증후군 대처의 문항평점은 1.58점(2점 척

도)이며, 하위영역은 회피적 대처 1.66점, 적극적 행동대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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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Mean of Variables (N=509)

Variables
Range

(Min~Max)
M±SD Cronbach's ⍺

Coping response to premenstrual syndrome 
 Menstrual cycle specific
 Active behavioral coping
 Active cognitive coping
 Avoidance

1.00~2.00
1.00~2.00
1.00~2.00
1.00~2.00
1.00~2.00

1.58±0.20
1.50±0.25
1.66±0.27
1.50±0.34
1.66±0.24

.79

Food craving 
 Disinhibition
 Cognitive restraint of eating
 Hanger

1.00~3.90
1.00~3.93
1.00~3.90
1.00~4.00

2.32±0.44
2.37±0.53
2.11±0.53
2.47±0.57

.90

Premenstrual syndrome 
 Pain
 Concentration
 Behavioral change
 Autonomic reactions
 Water retention
 Negative affect

1.00~4.84
1.00~5.00
1.00~4.67
1.00~5.00
1.00~5.00
1.00~5.00
1.00~5.00

2.82±0.81
2.87±0.90
2.48±0.90
2.72±1.01
2.62±0.84
3.04±1.09
3.10±1.08

.96

Min=Minimum; Max=Maximum.

Table 3. The Correlation of the Variables 

Variables
Coping response to 

premenstrual syndrome
Food craving 

Premenstrual 
syndrome 

r (p) r (p) r (p)

Coping response to premenstrual syndrome 1

Food craving -.16 (＜.001) 1

Premenstrual syndrome -.37 (＜.001)  .22 (＜.001) 1

1.66점, 적극적 인지대처 1.50점, 월경주기에 따른 대처 1.50점 

순으로 나타났다. 

대상자의 음식갈망 문항평점은 2.32점(4점 척도)이며, 하위

영역은 배고픔 2.47점, 탈억제 2.37점, 의식적 식이제한 2.11점 

순으로 나타났다. 

대상자의 월경전증후군 문항평점은 2.82점(5점 척도)이며, 

하위영역은 부정적 정서 3.10점, 수분축적 3.04점, 통증 2.87

점, 행동변화 2.72점, 자율신경계반응 2.62점, 주의집중저하 

2.48점 순으로 나타났다(Table 2). 

4. 대상자의 월경전증후군 대처, 음식갈망과 월경전

증후군 간의 상관관계

대상자의 월경전증후군 대처, 음식갈망과 월경전증후군 간

의 관계는 Table 3과 같다. 

월경전증후군은 월경전 증후군 대처(γ=-.37, p<.001)와 음

식갈망(γ=.22, p<.001)에 유의한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

타났다. 음식갈망과 월경전증후군 대처 간에도 유의한 부적상

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γ=-.16, p<.001).

5. 대상자의 월경전증후군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분석

대상자의 월경전증후군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확인하기 

위하여 대상자의 일반적인 특성에 따른 월경전증후군의 사후 

검증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었던 변수(음식, 초경나이, 월경량, 

월경 시 통증, 어머니나 자매 중 월경통 유무)를 통제변수로 사

용하였다. 분석을 위하여 음식섭취에서 규칙적을 0, 불규칙적

을 1로, 초경나이를 11세 이하를 0, 12세 이상 13세 이하를 1, 

14세 이상을 2로, 월경량은 적음을 0, 보통을 1, 많음을 2로, 월

경 시 통증 심함을 0, 약간은 1, 없음은 2로, 어머니나 자매 중 

월경통의 유무에서 있음을 0, 없음을 1, 모름을 2의 값을 갖도

록 더미변수로 전환시켰다. 또한, 독립변수인 월경전증후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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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4. Hierarchial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on Premenstrual Syndrome

Variables
Model 1 Model 2

B β t p B β t p

(Constant) 3.27 23.27 ＜.001 4.39 12.66 ＜.001

Food 0.26 .15 3.93 ＜.001 0.27  .16 4.30 ＜.001

Menarcheal age d1
d2

-0.13
-0.23

-.08
-.14

-1.44
-2.62

 .151
 .009

-0.11
-0.25

-.07
-.15

-1.27
-2.92

.206

.004

Menstrual amounts d1
d2

0.03
0.09

.02

.05
0.31
0.75

 .760
 .455

0.05
0.06

 .03
 .03

0.53
0.53

.599

.599

Menstrual pain d1
d2

-0.64
-1.21

-.39
-.45

-8.88
-10.46

＜.001
＜.001

-0.55
-0.97

-.34
-.35

-7.81
-8.08

＜.001
＜.001

Mother and sister with or 
without dysmenorrhea

d1
d2

-0.07
0.01

-.04
.01

-1.01
0.16

 .313
 .875

-0.04
0.03

-.03
 .02

-0.61
0.38

.542

.707

Coping response to premenstrual syndrome 
 Menstrual cycle specific
 Active behavioral coping
 Active cognitive coping
 Avoidance

 
-0.36
-0.15
-0.08
-0.53

 
-.11
-.05
-.04
-.16

 
-2.51
-1.23
-0.78
-3.84

 
.013
.221
.426

＜.001

Food craving 
 Disinhibition
 Cognitive restraint of eating
 Hanger

 
0.11
0.13
0.01

 
 .07
 .09
 .01

 
1.12
2.23
0.16

 
.265
.026
.876

R2=.28, Adj. R2=.27, F=21.92, p＜.001 R2=.37, Adj. R2=.35, F=18.34, p＜.001

Dummy variable: Food (Regular=0, Irregular=1), Menarcheal age (≤11=0, 12~13=1, ≥14=2), Menstrual amounts (Small=0, Average=1, 
Large=2), Menstrual pain (Severe=0, Slightly=1, None=2), Mother and sister with or without dysmenorrhea (Yes=0, No=1, Unknown=2); 
Adj. R2=Adjusted R2.

대처, 음식갈망을 대입하여 위계적 다중회귀분석(Hierarchial 

multiple regression analysis)을 실시하였으며 결과는 Table 

4와 같다. 다중회귀분석의 기본가정인 잔차의 정규성, 선형성, 

등분산성, 다중공선성을 검정하기 위하여 잔차의 정규 P-P도

표, 산점도, 공차(tolerance)와 분산팽창계수(VIF)를 분석한 

결과[23], 잔차가 45도 직선에 근접하므로 정규분포를 나타내

었으며, 잔차의 부분산점도가 모두 0을 중심으로 고르게 분포

하고 있었다. 공차한계지수는 .38~.98으로 0.1 이상이었으며, 

분산팽창계수(VIF)값이 1.02~2.62로서 기준치인 10을 넘지 

않아 다중공선성의 문제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위계적 회귀분석을 통해 2개의 회귀모형을 제시하였으며, 

통제변수인 Model 1 (제한모델)에서는 유의한 영향을 준 변

수는 생리통에 따라 없음(β=-.45), 약간(β=-.39), 음식을 불규

칙적으로 섭취한 경우(β=.15), 초경나이가 14세 이상(β=-.14)

이 월경전증후군에 영향을 주었다. 일반적 특성을 통제하였을 

시, 월경전증후군을 설명하는 설명력은 27%였다. 

독립변수들이 포함된 Model 2 (전체모델)의 설명력은 35%

로 Model 1보다 8%가 증가되었다. 이것을 통계적으로 검증한 

결과(F=18.34, p<.001) 유의하게 증가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을 통제한 상태에서 월경전증후군에 유

의한 영향을 준 것은 월경전증후군 대처의 회피적 대처(β= 

-.16)와 월경주기에 따른 대처(β=-.11)와 음식갈망의 의식적 

식이제한(β=.09) 순으로 타났다. 

논 의

본 연구의 대상자의 월경전증후군 대처 중 회피적 대처와 

적극적 행동대처를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와 같은 도구를 사용하여 근로여성의 월경전증후군 대처

를 측정한 연구에서 20대를 분류하여 분석하였을 시, 회피적 

대처가 다른 연령대와 유의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나 본 연구를 

지지하였다[8]. 회피적 대처는 월경전증후군을 감소시키기 위

하여 술, 카페인 음료 등을 마시고, 평소보다 적게 먹거나 굶고, 

갑자기 많이 먹는 등의 부적절한 식이섭취뿐만 아니라 분노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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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다른 것에 분출시키는 등[19]의 부정적인 행동양상이다. 이

러한 대처방법의 사용은 일시적으로 기분이 전환되는 효과를 

나타날 수 있으나 장기간 회피적 대처를 사용할 시, 월경전증

후군이 심해질 수 있다고 판단된다. 또한, 본 연구의 대상자는 

적극적 행동대처 역시 많이 사용하였는데, 이는 운동을 하거

나, 슬흉위를 취하고, 통증 부위를 마사지하는 등의 행동[19]

이다. 적극적 행동대처는 증상에 대하여 지지적인 대처방법을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장기적인 측면에서 월경전증후군을 완

화하고 예방할 수 있는 방안이라 판단된다. 그러나 대처는 개

인의 스트레스 반응에 대한 독특한 전략으로[24] 추후, 월경전

증후군 대처에 대하여 개인의 성향 및 특성에 따른 구체적인 

분석이 필요하다. 

본 연구대상자의 음식갈망 정도는 4점 만점에 평균 2.32점

이며, 동일한 도구를 사용하여 측정한 간호사의 음식갈망은 

2.95점[21]으로 본 연구의 결과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하위

영역별로 음식갈망 결과를 살펴보면, 배고픔이 가장 높게 나

타났으며, 이는 선행연구[21]와 유사한 결과이다. 일반적으로 

월경 전 특정한 음식에 대한 폭식이 나타나게 되는데 이러한 

식생활이 식습관으로 형성되면 점차 식생활 관리 조절이 어려

워지게 된다. 일부 여대생의 경우, 월경 전 ․ 중 ․ 후의 전체 기간 

동안 식욕이 증진되게 되고 이로 인한 과식이나 폭식 행위 등

의 식사조절 능력상실로 스트레스를 받으며, 더 나아가 건강

체중유지 관리를 위한 식생활 조절 능력을 포기하게 됨이 보고

되고 있다[15]. 

본 연구대상자의 월경전증후군 정도는 5점 만점에 평균 

2.82점이며, 동일한 도구를 사용하여 측정한 여교사의 월경전

증후군은 2.40점[25]으로 본 연구결과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

다. 하위영역별로 살펴보면, 부정적 정서가 높게 나타났으며, 

선행연구와 유사한 결과로[25] 본 연구를 지지하였다. 통증과 

같은 신체적 증상보다 우울, 신경질, 이유 없이 화가 나는 등의 

부정적 정서가 높게 나타나는 것은 월경전증후군이 생리학적 

측면보다 심리적 측면이 영향이 크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에 

월경전증후군의 효과적인 관리를 위하여 심리적 접근이 이루

어져야 한다고 사료된다. 

변수 간의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 월경전증후군은 월경전

증후군 대처와 음의 상관관계가, 음식갈망과는 양의 상관관계가 

있다고 나타났으며, 이는 선행연구와 유사한 결과이다[8,9,26]. 

이와 같은 결과는 월경전증후군 대처가 높을수록, 음식갈망이 

낮을수록 월경전증후군이 감소되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에 

여대생의 월경전증후군을 감소시키기 위하여 음식갈망을 감

소시키고 적합한 월경전증후군 대처방안을 향상시킬 필요가 

있다. 

월경전증후군에 영향을 미치는 가장 큰 요인은 월경전증후

군 대처 중 회피적 대처와 월경주기에 따른 대처로 나타났으

며, 간호사를 대상으로 시행한 선행연구와 유사한 결과이다[9, 

25]. 이러한 결과는 적절한 대처가 월경전증후군을 감소시키

는 것을 의미하며, 대상자에 따른 적절한 월경전증후군 대처

방안을 간구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여대생들을 대상으로 

시행한 Moon과 Cho [26]의 연구에서 소극적 스트레스 대처

방안을 사용하는 여대생들이 적극적 스트레스 대처방법을 쓰

는 여대생들 보다 월경전후기 증상의 빈도와 정도가 많이 나

타난다고 보고하였고, Jeong과 Ahn [25]의 연구에서는 월경

전증후군 대처 하위영역 중 월경주기에 따른 대처만 월경전증

후군에 유의한 요인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선행연구의 결과들

을 볼 때, 대상자에 따라 월경전증후군 대처방법과 그 효과가 

다름을 추측할 수 있다. 대처는 상황을 극복하기 위한 개인의 

적응방법으로 개인에 따라 대처방식이 일치하는 것이 아니라, 

원인에 따라 어떻게 받아들이는지의 주관적 해석과 대응방법

이 차이가 있어 반복연구와 다양한 분석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

된다. 또한, 개인의 상황에 따른 대처관리뿐만 아니라 개인의 

능력을 강화시키고 개발하는 방안이 필요하다. 이에 여대생의 

월경전증후군 대처에 대하여 구체적인 분석이 필요하며, 이를 

토대로 월경전증후군 감소를 위하여 개인의 특성에 맞추어진 

월경전증후군 대처관리 프로그램 등을 개발 및 적용해야 할 것

으로 판단된다. 

음식갈망 중 의식적 식이제한이 월경전증후군에 영향을 미

치는 요인으로 나타났으며, 간호사를 대상으로 시행한 선행연

구와 유사한 결과이다[22]. 의식적 식이제한은 단순히 식이제

한이라기 보다 대상자의 의도적이고 의식적인 측면이 강하게 

작용하는 것을 의미한다. 선행연구에 따르면, 식이 및 영양소

는 월경전증후군을 경감시킨다[16]고 보고하였고, 여대생을 

대상으로 시행한 연구에서는 여대생의 68.7%가 월경 시작 전

에 이상식욕증진현상이 나타났다가 월경이 시작되면서 점차 

감소하며 특히 단음식의 선호도가 증가하였다고 보고하였다

[27]. 음식갈망과 월경전증후군 간의 선행연구가 부족하여 본 

결과를 분석하기에는 제한이 있으나, 음식갈망이 월경전 증후

군의 주요 영향요인임을 추측할 수 있다. 식이와 관련된 행동

은 복합적인 요소로 식이섭취 및 섭식행동에 대하여 반복연구

를 시행하여 이에 대한 구체적인 분석이 필요하다. 더 나아가, 

월경주기마다 나타나는 불건전한 식습관의 예방을 위하여 식

이섭취에 대한 모니터링 및 식이교육 및 전문가의 영양상담이 

요구된다. 또한, 본 도구는 여고생을 대상으로 측정한 일반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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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지역 여대생의 월경전증후군 대처, 음식갈망이 월경전증후군에 미치는 영향

음식갈망도구로, 월경전 음식갈망을 정확하게 측정할 수 있는 

섭식 관련 도구개발과 바람직한 식습관에 따른 월경전증후군

의 유무 측정 등의 반복연구를 시행하여 비교분석하는 것이 필

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월경전증후군에 영향을 미치는 월경 관련 요인으로는 월경 

시 통증으로 나타났다. 평소 월경통이 적을수록 월경전증후군

이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월경전증후군이 대부분 

통증과 관련된 증상이라 판단된다. 이에 월경통증에 대한 적

극적인 관리가 필요하다. 

본 연구의 제한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의 대상자는 

일개 대학의 여대생으로 후속연구에서는 다양한 집단을 대상

으로 월경전증후군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들을 규명하는 것이 

필요하다. 둘째, 본 연구에서는 음식갈망과 월경전증후군간의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 월경전 식습관 및 음식갈망과 

관련되어 구체적인 분석이 요구된다. 본 연구는 월경전증후군

의 증상호소가 가장 많은 성인초기 20대인 여대생을 대상으로 

본인 스스로 관리할 수 있는 심리적 요인인 월경증후군 대처, 

음식갈망과의 관련성을 알아보고 분석하여, 여대생의 건강관

리를 위한 기초방안을 제시하였다는데 그 의의가 있다. 

결 론

본 연구는 일 지역 여대생의 월경전증후군 대처, 음식갈망

과 월경전증후군을 측정하고 이들 간의 관계 및 월경전증후군

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확인함으로써 여대생의 월경전증후

군을 감소시키는데 효과적인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기초자료

를 제공하고자 시도되었다. 

연구결과, 여대생의 월경전증후군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월경전증후군 대처 중, 회피적 대처, 월경주기에 따른 

대처와 음식갈망의 의식적 식이제한으로 나타났으며, 월경과 

관련된 요인으로는 생리기간의 통증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의 결과를 통하여 월경전증후군 증상은 심리적 요인

인 월경전증후군 대처와 음식갈망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고 있

음을 알 수 있다. 이에 여대생에게 적합한 월경전증후군 대처 

방안 및 음식갈망 등의 변수들을 관리할 수 있는 다양한 중재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이를 적용할 것을 제언한다. 또한, 개인

의 특성에 따라 효과적인 월경전증후군 대처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구체적인 분석 및 평가하는 연구를 제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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